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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F(EASTERN ECONOMIC FORUM) 소식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EEF 2017 참가자와 귀빈들에게 환영사를 보냈습니다. ‘
러시아는 야심 찬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극동 지역에서 사업하기에 적합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고 새로운 제조 역량을 부여하여 추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말입니다. (Gazeta.ru)

EEF2017 개막일 프로그램 공개. 9월 5일 행사에는 EEF 청년 플랫폼, ‘번영의 중심지 
– 러시아 극동 지역’ 청년 기업가 포럼, 제2차 러시아-ASEAN 대학 포럼, 고등교육 
협력에 관한 제6차 APEC 컨퍼런스, FEFU 경영 MBA 프로그램 ‘아시아 지역에서 
비즈니스 개발과 활성화’ 발표, 러시아 전문가 센터 전문가 학교 마스터 클래스,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부 국민의회의 전략 세션인 ‘훌륭한 비즈니스를 꽃피우는 훌륭한 지역’, 
그리고 월드 스포츠 포럼 등이 포함됩니다.(Komsomolskaya Pravda)

추코트카 자치 지구는 EEF에서 러시아 최대의 주석 매장지인 PyrkakayskieShtokverki
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와 이곳에 건립될 농축 공장 건설 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코트카는 또한 Zapadno-Ozyornoye 가스전에서의 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와 Telekayskoye 유전에서의 석유 생산 프로젝트도 발표합니다.(TASS)

EEF에서는 ‘러스키 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 협력과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중심지 조성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세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잠재적인 투자 프로젝트와 함께 첨단 기업을 이 섬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해야 
할 조건을 논의하게 됩니다.(T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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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보 다이제스트: 극동 경제 발전

Sberbank는 EEF에서 중소기업 개발을 겨냥한 금융 상품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세션을 
개최합니다. M. Oreshkin과 A. Chekunkov가 ‘순조로운 출발! 중소기업 개발’ 토론에 
참여합니다. (Forumvostok.ru)

EEF2017의 일환으로 “PrimevalRussia”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 전시회에는 
러시아에서도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지역에서 촬영한 150개의 
사진들이 전시됩니다. (Primorye24 News Agency)

Primorye 지역 전력망 전문가들이 EEF 시설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PrimaMediaNews Agency)

러시아 극동 지역 소식

OOO 최근에 폐 타이어를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 라인의 가동에 들어간 콤소몰스크 
첨단 특별경제구역 입주 기업인 Tapir-Eco가 재활용 제품의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부는 전했습니다. 이 업체는 콤소몰스크나아무레, 하바롭스크 
및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에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Kms.city)

  

참조 자료: 2017-동방경제포럼 운영기관인 ‘로스콘그레스’재단은 러시아 최대 국제회의 
및 전시회 조직 운영기관이다. ‘로스콘그레스’재단은 각종 국제회의, 전시회, 시민행사 
조직 및 운영을 통해서 러시아의 이미지 강화 및 경제 잠재력 개발 도모를 위해 2007년 
설립되었다. 재단은 이들 행사의 내용을 구성하고, 업체 및 기관에 컨설팅, 정보제공,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국제 경제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이슈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재단은 몬테비데오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양한 
연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행사에는 세계 유력 기업가, 전문가, 매스미디어 
관계자들,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프로모션하는 데 최고의 여건을 만들어 주며,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기여활동 및 자선 
프로젝트 조성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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